
C5석유수지 신규참여“백지화" 
삼성·현대·대림 등 시장성 없어 … 코오롱 독점 "장기화" 

지난해까지 관련업계 최대의 관심사 였던 N C C업계의 C5석유수지 시장 진출계획이 생산성과 시장성

을 이유로 검토과정에서 이미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왔던 삼성종합화학의 경우, 200억 수준의 소규모 국내시장과 미국·일본

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, C5유분을 추출키 위해 B T X공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하는 공

정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특히 나프타에서 추출되는 시간당 7톤의 C5유분 가운데 이소펜탄 함유량이 3 0 ~ 4 0 %로 결국 시간당

2 ~ 3톤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C 5석유수지의 장기적인 생산계획마저

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더우기 가격 또한 K g당 1 0 0 0원 수준으로 최근 10% 미

만의 낮은 수요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다.

대림산업의 경우도 피지 처리후 B T X공장에서 추출되

는 C5유분성분이 적정 생산성에 못미치는 낮은 성분으

로 현실적인 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.

한편, 93년6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코오롱유화는 7개월

동안 월평균 5 0 0 ~ 6 0 0톤을 생산했으며, 올해에는 국내

총수요 8 0 0 0톤 가운데 7 5 %인 6 0 0 0톤을 판매하고 기술

도입선인 미쓰이를 통해 3 5 0 0톤을 역수출하는 등 가동률 90% 이상까지 계획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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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수 수 출

코오롱유화C5석유수지생산계획(1994) 
(단위: M/T, %)

총수요 생 산

8 , 0 0 0 9 , 5 0 0 6 , 0 0 0 3 , 5 0 0 9 0

가동률
판 매


